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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제가 과테말라에서 자라던 시절, 우리 가족은 스포츠 팀 

유니폼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곧잘 혼이 났습니다. 물건을 자주 

고장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아버지는 제게 

재봉틀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일에 보수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돈으로 뭘 할 셈이니?” 

저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내고 선교사 

기금을 저축할 거예요.”

제가 13살 무렵이었을 때,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재봉틀을 많이 처분해야 했고, 직원도 200명에서 

5명 남짓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집 차고에서 

일했습니다.

늘 십일조를 바치면서도, 저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놀라운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부모님이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지금 있는 돈으로는 십일조를 내든지 

음식을 사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하기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일요일에 저는 아버지가 지부 회장님에게 십일조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십일조를 내는 쪽을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기뻤지만,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먹지요?

다음 날 아침,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유니폼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주문대로 옷을 다 만들고 나면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니폼을 만들기도 전에 그날 바로 

아버지에게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 주에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십일조의 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축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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